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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, 삼성바이오로직스 찾아 상호 협력방안 논의
- 삼성바이오로직스 2011년 송도에 설립 후, 제4공장 준공, 제5공장 증설 착공 -

- 유 시장, 하반기 바이오 특화단지, 바이오 포럼 운영 참여 당부도 -

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8월 22일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삼성바이오로

직스(사장 존 림)를 방문해 생산 및 연구개발 시설을 둘러보고, 존 림 

사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.

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연수구 송도동에 설립한 지 12년 만에 전 

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의약품 제조 인프라를 구축해 위탁개발생산

(CDMO)분야 세계 1위의 생산능력을 확보했고, 지난해에는 한국 바이

오업계 최초로 3조 원이 넘는 매출을 달성했다. 

지난 6월에는 송도 4공장이 완공됐고, 최근 제5공장이 착공에 들어가

는 등 송도 입성 후 지속적인 투자로 바이오제약 산업을 이끌어가고 

있다. 

5공장은 1조 9,800억 원을 들여 약 3만 평 부지에 증설되는데, 2025년 

4월에 준공되면 현재 약 60만리터 외에 추가로 18만리터의 생산능력

을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.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5공장을 시작으



로 송도 11공구 11만 평에 확보한 제2단계 부지에 2032년까지 6~8공

장을 순차적으로 건설할 계획이다.

특히, 유정복 시장은 이날 방문에서 올해 하반기 정부가 공모할 예정

인 바이오 첨단기술 특화단지 신청과 관련해, 첨단기술을 가진 지역

선도기업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과 함께, 향후 산‧학‧연‧병이 

지속적인 네트워크 기반에서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인천시가 준

비 중인 바이오 포럼 운영에도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.

유정복 시장은 간담회에서 “인천 바이오산업 역사는 삼성바이오로직

스가 송도에 터를 잡은 이후에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”라며 

“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속적인 투자와 지역사회에 대한 헌신적인 공

헌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, 앞으로 바이오산업 생태계가 정

착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함께 협력해나가길 바란

다”고 말했다.

이어 “정부가 바이오를 13대 주요 산업에 포함해 전폭적인 지원을 

준비하고 있는 만큼, 인천시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세계 최고의 바이

오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”고 말했다.

존 림 사장은 “인천광역시의 아낌없는 지원과 도움 덕분에 삼성바이

오로직스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”며 “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앞으

로도 적극적인 투자와 사업 확장을 통해 회사와 인천시, K-바이오 산

업이 함께 동반성장하고, 나아가 국가 바이오산업 육성 계획이 성공

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”이라고 말했다.

※ 그 외 관련 사진은 후 인천시 홈페이지
   ‘인천시 인터넷방송’(http://tv.incheon.go.kr/) ‘포토인천’에 게시되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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